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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 방문

- 겨울철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실태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0.19일(수)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 현장인 경기 고양시 소재 능곡21통 경로당을 방문하여, 

고효율의 냉·난방 단열·창호 시공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냉·난방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07년부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의 

냉·난방기 보급과 단열·창호 시공 지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시설·

장비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해 오고 있다.

  ㅇ 올해에는 여름철까지 취약계층 3.6만 가구에게 고효율의 에어컨·선풍기를 

보급하였으며, 겨울철을 대비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3.3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220만원, 사회복지시설 310곳에 시설당 평균 1,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및 단열·창호 공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07년부터 ’21년까지 15년에 걸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총 7,217억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약 56만 가구와 

2,709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연간 22.6%의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분석 결과(218kWh/m2 → 168kWh/m2)



□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능곡21통 경로당 단열·창호 시공 현장을 둘러 

보면서“기본적인 냉·난방 에너지 이용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지속 확대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규모도 지속 

확충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

ㅇ 지원기간 : ‘22. 7. 1 ~ ’23. 4. 30

ㅇ 지원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지원대상 지원단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

가구당 年 평균 18.5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는 2022년 한시 지원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www.korea.kr


참고참고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개요

□ 현장방문 개요

 ㅇ (목적) 겨울철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현장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을 청취

 ㅇ (일시) ’22. 10. 19(수) 14:30

 ㅇ (장소) 능곡21통 경로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23-8)

 ㅇ (참석자)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고양시청 담당과장,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

□ 행사일정

구 분 내 용

14:30∼14:45 (15‘)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 실태 점검

14:45∼15:00 (15‘) 경로당 냉·난방 이용 애로사항 청취

□ 에너지복지 지원내역 (‘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존) 알루미늄 및 목재 창호 ➡ 
(개선) PVC창호(기밀성 향상으로 외풍 방지)

(기존) 단열 없음  ➡  
(개선) 벽체 단열하여 냉·난방 효과 증가


